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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현영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 and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in Nursing Student

Hyun 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힉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경북 G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
자의 양성평등의식은 성별(t=-3.091, p=.00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양성평등의식은 성고정관념
(r=-.811,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r=.345,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고정관념(β=-.787,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5.4%였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sexual attitudes, sexual stereotypes, 
and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among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based on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to a total of 174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5 to
November 31, 2020.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gender egalitarianism of the subjects differed statistically according to sex (t=-3.091, 
p=.002). Gender egalitarianism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ender stereotype (r=-.811,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r=.345, p<.001). Gender stereotypes (β=-.787, p<.001)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the gender egalitarianism among nursing student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65.4%. Hence, educa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duce gender stereotypes to improve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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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느 특정 성의 발달된 능력보다는 

성적 구별 없이 각자 자신이 갖고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추구하게 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1]. 현대여성들은 주부와 아내, 어머니로
서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
으며, 여성들이 남녀 파트너십을 통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개인적인 삶
이나 국가적인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2]. 그
러나 한국사회는 현재에도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이 존재
한다. 2017년  영국 이코노미스가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지수(Glass-deiling Index)’를 보면, 
OECD 27개 조사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20.5%p), 남녀 임금 
격차(36.7%)가 최하위였으며, 기업 이사회 여성 점유율
도 2.1%로 전체 평균(21.8%)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나타
났기 때문이다[3]. 또한 202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도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에 
관련된 지표의 순위가 낮아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149개
국 중 115위로 발표하였다[4].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상 남편 중 단 17.8%만이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
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1]. 이러한 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양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
지관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들이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
여 성 차별이 없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은 생애주기에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시
기로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해 다
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생애 중 가장 다양하고 의미 있
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정체감, 인생관, 가치관 등을 
정립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므로 중·고등학교를 통해 기성세대에 의해 
사회화된 고정관념을 재조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성정체성이나 양성평등의식은 
개인적인 후기 성인기와 우리 사회 전체의 성문화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1].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에 건전한 양성평등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에 간호사로서 다양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견 없이 동등한 간호 및 지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올바른 성정
체성과 양성평등의식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연구
들은 부족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정도와 선
행연구들에서의 영향요인인 성태도, 성고정관념, 그리고 
정신건강 요소인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양성
평등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여성개발원(2002)에 의하면, 양성평등의식
(Gender equalitarianism)은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능
력이나 역할 등에 대하여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지 않고, 
특정 성의 편견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정의하며, 나아가 
여성의 인권 또는 권리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하지 않고 사회의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
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하였다[5].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높
아짐에 따라 가부장적 권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
족문화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면서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있다[6]. 또한,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에
게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의 향상은 중요한 발달과업이 되
었으며, 장차 사회구성원들의 건강문제 해결 및 증진을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은 양성평등적 성역할에 대한 올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태도는 성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개인에게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자기관점을 의미하며, 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성에 대
한 인식으로 정의된다[7]. 개인의 성태도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그 사회의 성문화와 양성평
등의식에 영향을 줄수 있다[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태도의 
긍정적 수준이 높아지고 덜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성태도와 양성평등의식은 서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7].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성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신체적, 사회적 
혹은 정신적 측면이 다르다고 미리 예측하고 모든 행동
을 규정함으로써 성에 대한 인식의 일반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9]. 이러한 성고정관념은 사회문화적 요구
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상
황에 대해 반응을 제한하거나 융통성 없는 반응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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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유발 
할 수 있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지을 때, 남
성에 비해 여성의 역할이 더 낮게 평가하고 불리하게 작
용되어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아성취나 사회공헌의 기회
를 박탈하고,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함에 있어 장
애가 되어왔다[10].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고정관념은 성
적 자기주장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양성평등의식을 저
하시킨다고 하였다[11]. Kang 등(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성평등의식이 유아의 성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고정관념은 양성평등의식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6].

Rog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라고 하였다[12]. 자기 스스로를 가치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면 
양성평등의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Yoon 
등(2017)[6]과 Noh 등(2013)[1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
중감이 양성평등의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양성
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 요인들, 
즉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에도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상자가 아동이나 중고등학생들로 집
중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양
성평등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중요한 영향요인을 확인
하여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
아존중감, 양성평등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3)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과 
양성평등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

중감, 양성평등의식 정도와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 G도시에 위치한 1개 대

학교의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 모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는 
.05, 검정력은 .95, 효과크기는 .15(medium), 독립변수 
10개로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는 
172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해 총 200부를 배포하였
다.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작성한 28부를 제외한 174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성태도(Sexual Attitude)
성태도는 성에 대한 가치관, 생각 등 성에 대한 개인

의 내적 신념의 표현을 의미한다[15].
성태도 측정도구는 Ho(2009)[16]가 국내 선행연구에

서 제작하여 사용한 도구를 Yu(2015)[15]가 다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2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Ho의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81~.93이였고, Yu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87였으며[15], 본 연구의 
Cronbach's ⍺=.80이였다.

2.3.2 성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
성고정관념은 남성이나 여성을 인지 또는 평가할 때 

그의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단지 생물학적인 
성에 의거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녀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단순화된 개
념을 의미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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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Sex Male
Female

30(17.2)
144(82.8)

Age
18-19
20-21

more than 22

56(32.2)
65(37.4)
53(30.5)

Family State

Extened Family
Nuclear Family

Single-parent Family
Grandparents Fmaily

etc.

31(17.8)
113(64.9)
17(9.8)
4(2.3)
9(5.2)

Economic 
Conditions

High
Medium-high

Middle
Middle & Low

Low

7(4.0)
38(21.8)
110(63.2)
17(9.8)
2(1.1)

Grade Level

First
Second
Third
Fourth

46(26.4)
79(45.4)
19(10.9)
30(17.2)

Residential Type

One’s Home
Boarding House

Apart from one’s Family
Dormitory

132(75.9)
1(0.6)

24(13.8)
17(9.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174)

성고정관념 측정도구는 Kim(1993)[17]이 구축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92였으며[1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6
이었다.

2.3.3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William James(1890)는 한 개인에 대한 가치감은 가정
된 잠재력에 비하여 실제로 얻게 되는 성취 비율로 결정
된다고 하였다[18].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67)가 제작
한 Self-esteem Inventory를 한국어 판으로 Kang 등
(1986)[19]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
로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의 연구에서 사용
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89이었으며[19],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1이었다.

2.3.4 양성평등의식(Gender  Egalitarianism)
양성평등의식은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

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20]. 

양성평등의식 측정도구는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에
서 제작한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용 설문지
를 사용하였다. 총 60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의 
연구(2007)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96이었으며
[21], 본 연구에서 Cronbach's ⍺=.97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된 간

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에 대한 허락과 동의를 구하였고, 담당교수 입회 하에 대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개인정보의 보호, 익명
을 보장한 비밀유지, 설문 중 중도 참여 철회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하였다. 오로지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
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
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 한해서 소정의 답례를 
제공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 하

였다.
2. 대상자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평

등의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
증은 Scheffe’s test로 검증하였다. 

4. 대상자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평
등의식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Enter 방식의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0명(17.2%), 여자 144명

(82.8%)이었고, 연령은 만18-19가 56명(32.2%)만
20~21세가 65명(37.4%), 만22세 이상이 53명(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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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Gender Egalitarianism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Sex Male
Female

3.12± .34
3.13± .33

-0.184
(.855)

2.07± .60
1.68± .59

3.324
(.001*)

3.49± .40
3.54± .39

-0.439
(.661)

3.22± .40
3.46± .39

-3.091
(.002*)

Age
18-19(a)
20-21(b)

more than 22(c)

3.05± .41
3.17± .27
3.16± .29

2.220
(.112)

1.55± .52
1.78± .56
1.91± .70

5.002
(.008*)

b<c

3.67± .48
3.44± .52
3.51± .60

2.739
(.067)

3.50± .38
3.40± .39
3.36± .43

1.691
(.187)

Family State

Extened Family
Nuclear Family

Single-parent Family
Grandparents Fmaily

etc.

3.09± .36
3.12± .32
3.17± .33
3.10± .05
2.92± .40

1.271
(.283)

1.68± .64
1.71± .53
1.80± .76
2.20± .84
2.17± .85

1.925
(.108)

3.45± .63
3.58± .51
3.50± .59
3.20± .25
3.49± .52

0.802
(.525)

3.41± .43
3.46± .36
3.41± .42
3.14± .43
3.15± .62

1.784
(.134)

Economic 
Conditions

High(a)
Medium-high(b)

Middle(c)
Middle & Low(d)

Low(e)

3.24± .15
3.20± .31
3.10± .32
3.14± .36
3.00± 1.11

1.035
(.391)

1.95± .95
1.64± .61
1.72± .57
2.04± .63
2.00± 1.00

1.613
(.173)

3.45± .57
3.85± .55
3.51± .47
3.17± .40
2.40± 1.30

8.780
(<.001*)

a<b, c>d

3.08± .78
3.43± .39
3.46± .36
3.32± .42
3.32± .57

1.899
(.113)

Grade Level

First
Second
Third
Fourth

3.05± .39
3.15± .30
3.12± .39
3.22± .26

1.807
(.148)

1.57± .49
1.79± .60
1.92± .63
1.80± .72

2.011
(.114)

3.64± .44
3.46± .52
3.35± .71
3.69± .56

2.765
(.044*)

b>c

3.49± .34
3.39± .41
3.32± .47
3.47± .42

1.162
(.326)

Residential 
Type

One’s Home
Boarding House

Apart from one’s 
Family

Dormitory

3.12± .34
2.52± .00
3.21± .28
3.10± .32

1.684
(.172)

1.75± .60
2.45± .00
1.64± .61
1.75± .69

0.923
(.431)

3.54± .55
3.04± .00
3.53± .56
3.51± .41

0.298
(.827)

3.41± .41
2.62± .00
3.52± .31
3.40± .42

1.921
(.128)

Table 3.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and Gender EgalitarianismGender 
Egalitarian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이었다. 가족형태는 확대가족 31명(17.8%), 핵가족이 
113명(64.9%), 한부모가족 17(9.8%), 조부모가족 4명
(2.3%)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46명(26.4%), 2학년 79
명(45.5%), 3학년 19명(10.9%), 4학년 30명(17.2%)이
었다. 거주형태는 자택 132명(75.9%), 하숙 1명(0.6%), 
자취 24명(13.8%), 기숙사 17명(9.8%)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
평등의식의 정도

대상자의 성태도는 평균 3.13±.33점이었고, 성고정
관념은 평균 1.75±.61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53±.54
점, 양성평등의식은 평균 3.42±.4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Categories Min Max Mean±SD

sexual attitude 2.00 3.90 3.13±0.33
Gender Stereotypes 1.00 3.48 1.75±0.61

Self-Esteem 1.48 4.84 3.53±0.54
Gender Egalitarianism 2.13 3.92 3.42±0.40

Table 2. Degree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and Gender Egalitarianism    

 (N=17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
    중감 및 양성평등의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남자인 경
우(t=3.324, p=.001), 연령이 높을수록(F=5.002, p=.008) 
성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경제
적인 상태가 좋을수록(F=8.780, p<.001), 학년(F=2.765, 
p=.044)에 따라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양성평등의
식은 성별(t=-3.091,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는데, 여자(3.46±.39점)가 남자(3.22±.40점)보다 
양성평등의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게 나타났다. 그러
나 성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
수가 없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과 
    양성평등의식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은 성고정관념(r=-.811,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r=.345,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성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양성평등의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고정
관념과 자아존중감은 음의 상관관계(r=-.316, p<.001)
를 나타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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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1.00

Gender Stereotypes -.093
(.222) 1.00

Self-Esteem .014
(.853)

-.316**

(<.001) 1.00

Gender Egalitarianism .103
(.175)

-.811**

(<.001)
.345**

(<.001) 1.00

Table 4. Correlation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and Gender Egalitarianism        
(N=174)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4.157 .195 21.334 <.001

Sex
(Ref:female=0) .037 .049 .035 .751 .454 .935 1.069

Gender Stereotypes -.530 .033 -.787 -15.721 <.001 .797 1.255

Self-Esteem .030 .036 .041 .834 .405 .847 1.180
Adj. R² = .654, F=110.202, p<.001

Ref=Reference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Egalitarianism                                                  (N=174)

3.5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및 일반
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을 예측변수로 투
입하였고, 투입 전에 명목변수인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
환하여 입력 방식으로 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검정 
결과,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 지수가 
2.116으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독립성이 유지되었고, 표
준화된 잔차의 범위는 –2.747~2.851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cook’s distance의 최대값이 
0.086이므로 이상점은 없었고, 정규선에 가깝게 분포하
여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유
무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797~.935로 
.01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069~1.255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었으므로 회귀모형
에 적합하였다(F=110.282, p<.001).

회귀분석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성고
정관념(β=-.787, p<.001)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설명력은 65.4%였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은 성고정관념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 성고정관
념, 자아존중감과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
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태도는 평균 3.13±.33점으로 
비교적 개방적인 것을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의 연구(2004) 3.09점[2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 등(2019)[23]의 연구 3.43
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보건과 비보건 계열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17)의 연구 5점 만점에 
4.01점, 안산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ee(2014)의 연
구 4점 만점에 3.36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았으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을 한 kim 등(2015)[22]의 연구에서
의 3.02점, 강원도와 충정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 등(2013)[24]의 연구 2.9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지역 및 편의표집 
상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모집단
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표적집단을 잘 선정하여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6]. 최근에는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개방
적 성문화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
라 현재의 대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더 개방적인 성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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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22].
대상자의 성고정관념은 1.75±.61점으로 비교적 성고

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Choi 등(2017)[25]의 연구에서는 2.02점과 Ahn 
등(2001)의 연구에서는 2.77점, Nam 등(2005)의 연구
에서는 남녀 각각 3.12점, 2.73점이었으며[10], 사회복
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 등(2017)[6]의 연구
에서는 2.2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비교적 성고
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16)[10]의 연구에서와 같이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
생보다 성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냈다. 대학생들의 성고정관념이 낮아진 것은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역할의 확대로 인한 사
회적 의식변화와 더불어 간호대학생은 성고정관념이 높
은 남학생[6, 10, 25]보다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26], 여성 중심의 직업인 간호사를 
선택한 남학생도 다른 전공을 선택한 남성보다 성 구분
을 초월하여 직업을 선택할 만큼 성고정관념이 낮은 결
과라고 판단된다[10].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53±.5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Moon 등(2020)[27]의 연구 5점 만점에 3.58
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Lee 등(2017)[28]의 
연구 3.7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Yang(2020)[29]
의 연구 3.46점, Kim 등(2015)[30]의 연구 2.89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렇게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의 점수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전공 만족도나 
성적 등 자신의 과업 성취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
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28-30], 대상자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공 만족도나 과업 성취
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의식은 3.42±.4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Moon 등(2020)[27]의 연구에서는 3.44점으로 유사
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Kim 등(2017)[1]의 연구 3.14
점, Lee 등(2013)[31]의 연구 3.1점, An(2014)[32]의 
연구 3.17점, Kim 등(2018)과 Jeong(2015)의 연구[26]
에서는 1.97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양성평등의식 점수
가 낮았다. 제시된 연구결과들은 차이가 있었으나 Kim 
등(2018)과 Jeong(2015)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결
과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보통 이상인 것을 알수 있다[1].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점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 대상자들이 특정 대학에 한정되어 있거나 편향적 

표본 추출의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으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26].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및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태도
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
었고, 성별이나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
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24]. 성고정관념은  성별
(t=3.324, p=.001)과 연령(F=5.002, p=.008)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인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성고
정관념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25]. 자아존중감은 학년(F=2.765, p=.044)과 경제
상태(F=8.78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는데, 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학년은 비록 사
후분석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년이 높
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Moon 등(2020)[27]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
였으나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28, 29]. 차후 연구목적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비교분석하는 연
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양성평등의식은 성별
(t=-3.091,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양성
평등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1, 6, 24, 25, 27]. 또한 학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선행연
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1, 6, 27], 그러나 Lee 
등(2013)[31]의 연구와 같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들도 있으므로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일
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양성평등의식 점수를 조사하였
는데 다른 전공계열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보다 양성평
등의식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공 
특성도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
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6].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전공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과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
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고정관념과는 부
적 상관관계를 타나냈고(r=-.811, p<.001), 자아존중감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45, p<.001). 반면
에 성태도는 양성평등의식과 상관성이 없었다. 양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고, 성고정관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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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나타낸 남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Noh 
등(2013)의 연구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 등(2017)등의 연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 등(2020)의 연구, 여성 집단에서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이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인 Ossana 
등(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6, 14, 26, 27, 
33]. 자아존중감은 건전한 대인관계 및 성격 발달에 중요
한 토대가 되며 자아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요인이
므로 성인기로 이행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27]. 

양성평등의식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성고정관념은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β=-.787, p<.001)
으로 65.4% 셜명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Yoon 등
(2017)[6]의 연구, Byun (2019)[34]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사회적 역할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성고정관념에서 서서히 탈피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양성평등의식을 받아들일 만
큼 성숙하지 못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35].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 낮은 남성이나 성고정관념이 높은 남성의 경우는 자
신의 남성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을 신체적, 정신적 폭
력으로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36] 이성교제나 부
부관계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6]. 그
러므로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
여 양성평등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나 직장에서의 여성 
지위의 향상, 가정에서의 평등한 성역할 인식, 불평등에 
대한 법적 완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 또
한,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가 필요
하며, 특히 청소년 후기부터 성인 전기에 해당하는고등
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해 양성
평등에 대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고정관
념을 감소시키고 양성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34].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
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은 성고
정관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들의 양성평등의식

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성고정관념으로 설명력은 
65.4%였다. 따라서 성고정관념이 증가할수록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대하고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고정관념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일개 대학에 국한하여 편의모
집하였으므로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간호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별이나 자아존중감이 양성
평등의식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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